※ 에니어그램이란??

에니어그램은, 진정한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갖고 떠나는 긴 여정이다. 우리 인간이 본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잠시 뿐이다. 부모를 모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인 4∼6세 사이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그리곤 그들이 직면하는 냉혹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어적인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된다. 에니어그램은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강박에 사로잡힌 여러가지 얼굴을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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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올바르며 착하다.
 나는 남을 도우며 친절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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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공적이며 효율적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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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특별하며 남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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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혜롭고 총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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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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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낙천적이며 행복하고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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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힘이 있고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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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평화롭고 침착하다.

우리 모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며, 또 남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정열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며 재능이지만, 한편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선물들이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이미지에 동화되고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었던 것이 짐이 되기 시작한다. 자신이 성취하고 누렸던 자랑거리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의 모든 자랑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가 된다. 에니어그램은 실제로 우리의 이 왜곡된 모습이 얼마나 과장되고 부조리한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니어그램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내면의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 즉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니어그램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 단순한 그림 속에 숨겨진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만나게 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해 온 양파 껍질 같은 방어 벽들을 깨닫고, 벗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 자신의 얼굴, 하느님의 얼굴,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멍에를 진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간다면, 그 멍에는 진정 편하고 그 짐이 점점 가볍게 되는, 해방과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날  짜 : 4월24일~25일 이문동성당 소성당.

시  간 : 24일-오후5시~오후9시30분 / 25일-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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